
            301장 지금까지 지내온 것

1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자나 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 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2
몸도 맘도 연약하나 새 힘 받아 살았네 물 붓듯이 부으시는 주의 은혜 족하다
사랑 없는 거리에나 험한 산길 헤맬 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3
주님 다시 뵈올 날이 날로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벗을 날도 멀잖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435장 나의 영원하신 기업

1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2
세상 부귀 안일함과 모든 명예 버리고 
험한 길을 가는 동안 나와 동행하소서

3
어둔 골짝 지나가며 험한 바다 건너서 
천국 문에 이르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후렴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아멘

   

              
  12월 30일(수) 기도 담당 : 김민수 집사

2020년 12월 29일(화)

                이른아침예배

        인도 : 백석준 목사

예배를여는말 ·············································································· 인  도  자

신 앙 고 백 ······························ 사도신경 ······························ 다  함  께

찬       송 ································ 301장 ································ 다  함  께

기       도 ·············································································· 우도현 집사

성 경 봉 독 ······················· 사사기 16:28~31 ······················ 인  도  자

설       교 ············ 『마지막까지 부어주신 은혜』 ············ 이상학 목사

기       도 ·················· 준비된 기도문을 따라 ·················· 다  함  께

찬       송 ································ 435장 ································ 다  함  께

축       도 ·············································································· 설  교  자

               < 사사기 묵상 본문 및 설교 제목 >

요 일 본 문 제 목

12월 29일(화) 삿 16:28-31 마지막까지 부어주신 은혜

12월 31일(목) 삿 17:1-6, 21:25 시대의 혼란은 여기서 온다!



새문안교회 이른아침예배 기도문

2020년 12월 29일(화)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화요일 이른 아침에 저희를 부르시어 예배의 자리에 세워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하루도 베풀어주시는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누리게 하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

말씀의 빛을 저희들에게 비추어 주심으로 거짓을 분별하는 지혜를 허락하시고,

그 말씀을 지켜 행할 담대한 믿음 더하여 주심으로, 

한평생 주의 뜻가운데 거하는 인생들 되게 하시옵소서. 

교회의 주인이신 하나님!

그리스도의 몸인 새문안교회가 매일, 매순간 예수그리스도 앞으로, 복음 앞으로, 

말씀 앞으로 나아가게 하시옵소서. 교회다운교회, 그리스도 안에서 건강한 교회, 

이 시대의 어둠을 비추는 우리 새문안교회 되게 하시옵소서. 

이상학 담임목사님을 더욱 붙잡아주셔서 영육을 강건케 하시고, 가정과 감당하

시는 모든 사역위에 차고 넘치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각 가정에도 크신 은혜 더하여 주심으로 마음의 소원, 기도에 제목이 하나님

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응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피난처가 되신 하나님!

코로나로 인하여 여전히 혼란한 상황가운데 있습니다. 

이 모든 상황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하는 깨어있는 하나님의 백성되게 하시

옵소서. 고통받는 손길들은 기억하시어 치료하는 광선을 발하여 주시고, 불철주야 

애쓰는 의료진과 정부관계자들에게도 새 힘 주셔서 이 어려운 시기 함께 잘 이겨

내게 하시옵소서.

영광 받으시기 합당하신 하나님!

오늘 하루도 우리를 온전히 보호하시고 인도하여주실 것을 믿으며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